
92023년11월8일수요일 제43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화보

6일목포축구경기장에서진행중인광주와서울의경기에서광주하성욱이골을넣

고환호하고있다.

득점이다 6일목포반다비체육관에서제43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배구전남과전북의경기.전남선수들이득점하며환호하고있다.

6일목포종합경기장에서열린육상 400미터계주T11-T13경기결승에출전한광

주선수가가이드러너와함께힘차게달리고있다.

7일목포다목적경기장에서남자골볼광주와서울의경

기에서광주선수들이필사적으로볼을막고있다.

항저우아시안게임금메달리스트인광주정재홍이6일나주시

삼영동전남장애인복지관에서열린론볼B8혼성단식에서볼

을굴리고있다.

회심의공격 6일나주다목적체육관에서열린남자사브르단체4강전남과충남의경기.전남김관옥(왼쪽)선수가공격을시도하고있다.

열정과환호…함께날자대한민국

한몸처럼

골맛최고야

필사적으로 신중하게

광주일보사진부

14년 만에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막바지에

도달했다. 인권과평등으로빛나는화합의장에모두가열정적으로참가해가

진모든기량을쏟고있다.

국내최대스포츠축제에서는각종기록과감동스토리가쏟아지며전국팔

도에서응원과관심이집중되고있다.선수등체전에참여한이들이대회를위

해흘린땀은메달색깔이나순위로정의되지는않을것이다.선수들의열정적

이면서도진중한경기장면과메달을향한불타는투혼등빛나는순간을지면

에싣는다.


